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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인 관계 2/3, 친구에서 발전 

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연구진은 

연인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의 75%

가 첫눈에 불꽃이 튄 로맨스에 집

중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와 

관련한 연구에 착수했다. 이를 위

해 대학생과 크라우드 소싱에 응모

한 성인 등 연애를 시작한 청년부터 

30세 이상 기혼자가 포함된 1,900

명을 대상을 분석했다. 

그 결과, 연인(부부) 관계의 68%

는 친구 사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

나타났다. 이런 경향은 성별, 교육 

수준, 인종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, 20대와 비

이성애 커플의 경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비율이 

85%로 평균보다 높았다.

연인이 되기 전 친구로 지낸 기간은 1~2년 정도였다. 

참가자 대부분은 처음 만났을 때 연애를 해야겠다는 의

도가 없었다고 답했다. 연구를 이끈 다누 앤서니 스틴슨 

교수는“낯선 사람에게 첫눈에 반해 데이트를 시작하

는 건 흔치 않다.”면서“흔히 사랑과 우정은 형성 방식

이나 충족하는 욕구가 다르다고 여기지만, 이번 연구는 

둘 사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걸 시사한다.”고 지적했다.

2. 목소리 낮은 남자, 연인간 소통에 서툴어

목소리 톤이 낮은 남성은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소

통에 더 서툴고 친밀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회피할 가

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중국 쓰촨 사범대학 연구진은 대학생 남성 90명, 여성 

128명 등 총 218명을 대상으로 목소리 톤의 높낮이와 

애착 유형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통해 참

가자들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, 참가자의 목소리를 분

석, 목소리의 피치(pitch)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본 주파

수를 측정했다. 그런 다음 기본 주

파수의 차이를 계산해 표준 측정값

을 생성했다. 

연구 결과에 의하면‘더 남성적

인’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관계에

서 강한 애착을 발달시키는 것이 

더 어렵고,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

들에 비해 덜 긍정적인 의사소통 패

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은 애착

이 형성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

높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스타일도 

덜 건설적이었다는 것이 연구진의 

설명이다.

흥미로운 점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애착 및 의사소통 

스타일과 갖는 이러한 연관성이 여성에게서는 나타나

지 않았다는 것이다.

이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원인

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.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

낮은 목소리 사이의 연관성은 이전 연구를 통해 밝혀

진 바 있다.

목소리가 저음인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, 

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가 있

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말했다. 반대로, 여성적 목

소리 특성을 가진 사람은 따뜻함과 공감능력이 더 높을 

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특성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

데 중요한 자질로 평가된다.

이에 따라 목소리가 덜 남성적일수록 긍정적인 의사

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나

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덧붙

였다.

다만, 이번 연구는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

한계로 지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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